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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 7일                                            대통령 발언록

전군주요지휘관 오찬

군의 복지와 전역 군인의 사회 적응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합시다. 

군은 자주국방 국가의 자주군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전군 주요지휘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방장관님, 어

- ‘님’ 자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국방장관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마음

을 편안히 가져주십시오.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대통령이라는 점이 실감났

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심정은 든든하다는 느낌이듭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이 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방되고 통일된 국가가 아

니고 절반의 국가를 세워놓으니까 남북 간에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전후

해서 내부적 갈등 때문에 군이 거쳐 온 역사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절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군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한때는 군인

이 정권을 잡아서 재미 본 사람도 있지만 군 전체로는 명예가 실추됐습니

다. 군사정권 욕하는 게 우리 군이 욕을 듣는 것 같아 기분이 우울하고 스

스로 보기에도 떳떳치 않은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대북방위가 제일 중요한데 북한이 화해 협력의 동반자로 자리 매김 되면

서, 어떤 법은 적이고 반국가단체로 돼있고, 어떤 법은 교류와 협력의 절

차를 만들어놓고. 주적 표기를 어떻게 할지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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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우리 국방 수준이 어느 정도면 좋겠는지 앞으로 군 전투력을 어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맞는데, 주적이 누구냐 질문을 받아

서 난감한 그런 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목표는 분명합

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를 유지

해야 합니다. 또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군의 역할은 조금도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정치적으로 설왕설래했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변

화하게 돼있고, 거기에 우리 국군이 새롭게 맡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고 있으나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군이 과거처럼 갈등을 겪

지 않아도 되고,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국민 앞

에 떳떳한, 스스로 나라 보위하는 자주국방국가의 자주군대로 떳떳하게 자

리 잡을 것이다. 어려움을 잘 현명하게 이기면서 극복해주십시오. 

저에 대해 여러 의심하는 얘기가 많았으나 마주앉아 무릎 맞대고 대화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 세밀한 부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런 기회에 질문도 해

주시고 토론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국민이 목표를 공유하고 다듬

어 갑시다. 제 임기 말쯤이면 군의 위상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사기를 떨

어뜨리는 잡음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이 자력으로 그때그때 위협을 충분히 방위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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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방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기왕 말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약속하겠습니다. 군의 복지와 전역 군인의 

사회 적응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군인은 안심하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하고 싶은 말 있

으면 해 주시고, 보탤 말이 있으면 맺음말 순서가 있으니 또 보태겠습니

다.

  


